대한민국: UN 기업과 인권 전문가 그룹 첫 공식 방한 

제네바 (2016년 5월 18일) –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오늘날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수출국 중의 하나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다”라고 실무그룹을 이끌고 있는 인권전문가 단테 페스케 (Dante Pesce)는 말했다.   

페스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그 같은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권 침해의 방지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UN 기업활동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입각해 각자의 인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이행지침은 UN인권이사회가 2011년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국가당국과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따른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방한하는 실무그룹의 또 다른 전문가인 마이클 아도(Michael Addo)는 “정부와 다양한 기업의 고위관계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및 기타 이해당사자 그룹의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기대하고 있다”며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NAP)에 대한 보다 자세한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실무그룹 전문가들은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울산 등지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면담을 갖는다. 

실무그룹은 6월 1일 수요일 정오에 서울 종로구 소공로 119번지에 위치한 플라자호텔에서 방한결과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장 출입은 언론인들로만 엄격히 제한된다. 

방한조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권고사항을 담은 공식보고서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아래 링크를 참고.  http://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Tools.aspx 

끝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에 관한 실무그룹은 2011년 6월 UN인권이사회가 설립하였다. 현재 실무그룹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마이클 아도(Michael Addo), 수르야 데바 (Surya Deva), 단테 페스케 (Dante Pesce, 위원장), 파벨 술얀지가 (Pavel Sulyandziga, 부위원장)이다. 인권이사회는 2016년 6월에 5번째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페이지 참고. 
www.ohchr.org/EN/Issues/Business/Pages/WGHRandtransnationalcorporationsandotherbusiness.aspx 

실무그룹들은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일부이다. 특별절차는 UN인권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독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권기구로 인권이사회의 독립적 인권감시 메커니즘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실무그룹들은 UN인권이사회와 UN총회에 보고한다. 특별절차 임무 수임자들은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전세계에 적용되는 특정 인권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위촉한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들이다. 이들은 UN직원 신분이 아니며 그 어떤 정부나 단체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활동에 따른 급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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